
[1] 모든 이들은 순명의 미덕(美德)을 아빠스에게 드러낼 뿐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

서로 순명할 것이며, 

[2] 이 순명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

[3] 그러므로 아빠스나 또는 그에게 임명을 받은 원장들의 명령이 우선적이며, 

우리는 다른 어떤 개인적 명령들을 이보다 앞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, 

[4] 그밖의 경우에는 모든 후배들이 자기 선배들에게 온갖 사랑과 주의를 기울여 

순명할 것이다. 

[5] 만일 누가 다투기를 좋아하거든 책벌할 것이다.

[6] 그러나 만일 어떤 형제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 때문에라도 아빠스나 자기 선배

에게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책벌받거나, 

[7] 또는 어떤 선배가 자기에게 대해서 가볍게 화를 내거나 아무리 가볍게라도 불

쾌해하는 것을 느끼거든, 

[8] 지체하지 말고 즉시 그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의 불쾌함이 풀려 강복을 

줄 때까지 보속해야 한다. 

[9] 만일 누가 이렇게 하기를 무시하거든 육체적인 벌을 줄 것이며, 그래도 완고

히 버티거든 수도원에서 내보낼 것이다.


